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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13:40 ~ 14:00 참가자 ZOOM 회의실 참석

14:00 ~ 14:20

(총 20분)

식전

행사

ㅇ 개회사

 - 최응렬/한국교정학회 회장

 - 이영희/법무부 교정본부장

ㅇ 환영사

 - 한인섭/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ㅇ 축사

 - 김종민/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ㅇ 감사패 수여

 - 이용식/한국교정학회 명예회장

ㅇ 학술상 시상

 - 수상자 : 조민경/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ㅇ 사회

 -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식전행사, 1주제)

 - 양혜경/웨스트민스트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주제, 연구윤리교육)

14:20 ~ 17:00

(총 160분)

주제　

발표 및

토론

ㅇ 대주제 :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ㅇ 제1주제 :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처우’ 

–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 

(14:20~15:30)

 - 발 표 :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명재/안양교도소 공중보건의사

휴식(15:30 ~ 15:50)

ㅇ 제2주제 : (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15:50~17:00)

 - 발 표 : 이희정/법무부 심리치료과장

 - 토 론 : 신기숙/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장

김병배/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17:00 ~ 18:00

(총 60분)

질의

응답 등

ㅇ 질의 응답

ㅇ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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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장 최응렬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성범죄자 처우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제5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

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교정시설이 더 이상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수용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구치소

처럼 고층빌딩 교정시설은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승강기를 통한 단체 이동 등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수용자 

처우와 인권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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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로는 요즘 들어 부쩍 언론보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처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과 관련된 범죄, 특히 그 대상이 아동이라면 국민의 법 감정

으로는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교정시설

에서부터 효과적인 치료와 처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과거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실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정학회는 매해 이슈가 되는 교정 분야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교정행정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사회자･발표자･토론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

해주신 학회 회원 및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한국교정학회장 최 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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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영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 어려운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성범죄자 처우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한국교정학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교정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정본부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실현을 목표로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정착, 정신

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

하였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방역체계와 매뉴얼을 재정비하였으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전국의 교정공무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교정시설 내 체계적이고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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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을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신설하

였습니다.

아울러, 교정본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학적·변태적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지과정 20시간과 특별과정 150시간을 추가하는 등 심리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치료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비접촉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특화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대국민 교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수용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학술대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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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제5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준비에 힘쓰신 최응렬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으로 내실 있는 학술대회의 장을 열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교정학회는 교정 관련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대한민국 교정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형사사법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교정행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 교화와 재사회화를 담당하고 있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통해 교정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특별한 처우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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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가 다양한 교정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장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되는 진단이 현장에 잘 전달되어 선진 교정행정의 기반

이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오늘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고견에 귀 기울이며 

재범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9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4일

국회의원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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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김종민

 제1주제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처우’ -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 1

∙ 발 표 :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명재/안양교도소 공중보건의사

 제2주제

(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19

∙ 발 표 : 이희정/법무부 심리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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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개선방향

Ⅴ. 결 론

｜요  약｜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분노,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교정

시설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정시설

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대상 수형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개별적 특성에 따라 수준별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의 기본･집중･심화과정 이외에 최근에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 중에서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과정과 출소 후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 효과의 지속을 위해 심화과

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유지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기기간의 감소, 재범 위험성

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과정 운영시간 배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개편 작업, 한국형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척도 개발, 교정기관 심리치

료과의 신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성폭력사범, 아동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재범률, 효과성

제2주제

(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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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시작되었던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 보였던 많은 관심과 작년 말 조두순의 

출소 전후 여러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소가 임박한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

한 사실 등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에 느끼는 불안과 분노가 매우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된 계기도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대두되는 등 다양한 양

상으로 급격하게 성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심리치료의 주된 목적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심리

치료를 통해 수용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통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

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재범으로 발생할 피해자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성폭력

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아동

성범죄자를 비롯한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사범 교육교화프로그램은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증거에 기반한 실천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왔다. 2016년 법무부에 심리치

료과가 개설되고 일선 교정현장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등의 성

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안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보

다 효과적인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Ⅱ 성폭력사범 현황 

1. 성폭력사범 인원 추이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20,584건)부터 2015년(31,063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약간 감소(29,357건)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23

제2주제 (아동) 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큰 변동 없이 연간 약 32,000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2,029건의 성폭력범죄

가 발생하였다(범죄분석, 2020).

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전체 강력범죄에서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10년 전체 범죄에서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73.2%에 불과하

였으나 2015년에는 88.4%, 2019년에는 91.3%로 증가하였다. 2019년 성폭력범죄가 전체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대비 18.1% 증가한 것이다. 강력범죄에 포함되는 

살인, 강도, 방화1)는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성폭력범죄만 증가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림 1>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범죄분석, 2020)

2. 아동성범죄 현황

성폭력범죄 중 13세미만 아동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서 2013년

까지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80건에

서 2019년 1,376건으로 증가하여 16.6% 증가율을 나타냈다.

1) 2010년 전체 강력범죄에서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서 2019년 2.4%로, 강도는 2010년 15.6%에서 2019년 2.4%로, 방화는 

2010년 6.7%에서 2019년 3.8%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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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3세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범죄분석, 2020)

2019년 발생한 아동성폭력범죄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73.5%로 가장 많았

고. 강간/간음이 15.3%, 통신매체이용음란이 6% 등의 순이었다(범죄분석, 2020). 13세에

서 20세까지의 성폭력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4.9%에 그치는데 비해 13세 미만의 성

폭력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비중이 높았으며, 13-20세의 성폭력범죄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비율이 16.2%로 높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아동성폭력범죄 유형별 피해자(범죄분석, 2020)

범죄유형 13세 미만 피해자 13세-20세 피해자

강간/간음 17.1% 24.8%

강제추행 73.5% 48.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4% 16.2%

통신매체이용음란   6% 4.9%

공중밀집장소추행 0.1% 3.3%

기타 0.9% 2.6%

2019년 발생한 아동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는 남성이 97.5%이며 여

성은 2.5%로 나타났으며 범죄자의 연령대는 18세 이하가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1세-40세와 51세-60세에서 13.5%-14.4%의 범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령

대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13세-20세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63%가 30

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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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성폭력범죄자 연령별 분포 (범죄분석, 2020)

범죄자 연령 13세 미만 피해자 13세-20세 피해자

18세 이하 18.4% 24.7%

19-30세 17.9% 38.3%

31세-40세 13.5% 13.2%

41세-50세 18.2% 10.3%

51세-60세 17.6% 5.3%

61세 이상 0.9% 2.6%

2019년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의 15.2%만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7%에 불과했다. 반면 

13세-20세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32%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

타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13세-20세 대상 성범죄자의 정신

장애 비율은 2.2%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비해 낮았다. 

Ⅲ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교정시설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촐소 후 2주 내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건 등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정시설 내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필

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치료 및 교화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및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등으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2009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성범죄자의 교정시설

내 치료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010년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성범죄자 위

험성 평가도구(HAGSOR)를 개발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10. 4. 15)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가 제도화2)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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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정시설 수용 기간 중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년 서울

남부교도소에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처음으로 개원되었다.

2014년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구분 기준을 재범위험성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아동성폭력

사범과 일반성폭력사범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던 구분을 없애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수용

자에 개별적 특성에 따라 수준별 심리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Static-99과 HAGSOR를 

사용하여 개별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성폭력사범 심리치

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 심화로 나뉘어 운영되는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이때 완성

되었다. 그 후 2016년 9월에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전반

을 관리하는 심리치료과가 신설되었으며 2016년 11월 교정시설 내에 심리치료팀이 설치되

어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되었다. 

2.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목적은 성폭력사범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왜곡된 성의식 수정, 재

범유발원인 분석 및 대처능력 향상, 피해자 공감 및 사건에 대한 책임수용, 대인관계 및 사

회적 대처능력 개발, 자기관리 능력 향상, 좋은 삶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

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은(기본･집중･심화과정) Static-99R과 HAGSOR

를 통한 평가한 재범위험성과 이수명령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수형자에 맞

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Static-99R과 HAGSOR의 정적평가 결과, 

Static-99R이 6점 이상이고 HAGSOR의 정적평가 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동적평가를 추

가적으로 실시하고 HAGSOR의 정적점수와 동적점수를 합산한 범주 점수에 따라 집중과정

과 심화과정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과정은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을 원칙으로 하고, 재범방지 모델

(Relapse Prevention Model, RP)과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Risk, Need, Responsivity 

model, RNR)을 접목한 통합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2) 2011. 4.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가 법제화되었고, 2013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으로 이수명령이 필요적 병과로 전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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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월 내외(주 1-2회 진행)의 기간 동안 

전국 각 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및 사후평가, 개별면담이 포함되어 있다. 집중과정은 

총 2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집중과정이 설치된 교정기관에

서 진행되며, 기본과정보다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별

수형자가 제출하는 과제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총 3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월 동안 5개의 심리치료센터에서 진행된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주 5회 집중

적으로 실시되며, 주 3회는 심리치료프로그램, 주 2회는 그 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심화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기 사건의 발생과정의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 자기 조절과 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그림 3>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정통계연보, 2020)

최근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사범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중심이 되는 기

본･집중･심화 과정 이외에 추가적인 2개의 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사범 심

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에서 범죄내용이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범죄자 또는 피해

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의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한 특별

과정을 2019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출소 1년 이

내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150시간으로 운영되며, 6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집단상담과 

함께 깊이 있는 개별치료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효과 유지 및 체계

적･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유지과정을 개발, 시범운영을 통하여 올 해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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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유지과정에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심화과정 수료자 중

에 잔형기 1년 이내의 성폭력사범이 참여하며 20시간으로 운영된다.

<표 3>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구 분 대상 운영시간 운영기관

기본과정 재범위험성 저 100시간 전 교정기관

집중과정 재범위험성 중 200시간
안양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

심화과정 재범위험성 고 300시간 5개 교정심리센터

특별과정

프로그램 수료자 중 가학･변태적, 

13세미만･장애인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150시간 전담심리치료센터

유지과정
프로그램 심화과정 수료자로

잔형기 1년 이내의 자
20시간

의정부교도소 등

20개 기관

3.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재범위험성에 기초하여 과정이 구분･운영되는 현재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서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2015년부터의 수형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3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범에 영향

이 있다고 언급된 전자장치 착용여부, 자아존중감 사전점수, 아동성추행 사전점수와 

Static-99R 총점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치료집단과 통제집단(비치료집단)을 

비교3)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출소한 

수형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을 할 확률이 29% 낮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이와 함께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재범률 분석에서 성인피해자 집단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약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재범 감소

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3) 2015년에 출소한 총 7,614명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치료집단은 6,028명(약 79.2%)였으며 통제집단은 1,586명(약 20.8%)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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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 개선방향

1.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성폭력사범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를 보면 2016년 

7,038명에서 2017년 6,428명으로 약간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 2020년 

성폭력사범 인원은 9,404명으로 2016년 대비 33.6% 증가하였다.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범도 2016년 대비 29.6% 증가하였으나 13세 이상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범은 34.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결수용자의 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

력사범 중 미결수용자는 2016년 대비 79.8% 증가하였고,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

력사범 중 미결수용자는 2016년 대비 52.1% 증가하였다.

2019년 실시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과정별 인원을 분석해 보면 84%가 기본

과정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중과정은 7.06%, 심화과정은 

8.84%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별 대상자 구분기준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것

으로 그동안 큰 변화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성폭력사범의 증가 및 출소 

후 재범위험성 감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특별･유지과정 등이 운영되는 등 심

리치료 전담조직의 확충은 더딘 반면 심리치료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과정별 대상인원이 편중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기 기간

이 길어지고 있는 점 및 마약류사범의 이수명령 의무적 병과 시행5) 등 개별법상의 이수명

령 병과제도 도입확대 추세에 맞춰 이수명령 병과 시간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

그램의 운영시간과의 균형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현재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재범위험성 수준에 따라 심리치료프로그램 시간을 다르게 하되, Static-99R의 재범위

험성 평가기준6)을 활용하여 재범위험성이 매우 낮은 집단은 기본과정에 편입하고 현재 

100시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과정을 개편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현재보다 개별화하고 개인상담을 강화하여 보다 출소 후 재범위험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폭력사범 인원은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출된 인원임

5) 마약류관리법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의무적 병과가 2020. 12. 4.부터 시행됨

6) Static-99R의 위험성 평가 기준: 0-1 매우 낮음, 2-3 낮음, 4-5 높음, 6 이상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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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동안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담당자

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정현장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재범위험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배분･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운영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 시간은 낮추고, 고위험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현재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전담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상

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림 4> 2019년 성폭력 심리치료프로그램 과정별 인원

 

<표 4>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사범 인원 추이

구 분
전체 13세 미만 13세 이상

소계 기결 미결 소계 기결 미결 소계 기결 미결

2020 9,404 7,719 1,685 1,511 1,288 223 7,893 6,431 1,462

2019 7,712 6,177 1,535 1,207 1,018 189 6,505 5,159 1,346

2018 6,538 5,339 1,199 1,068 917 151 5,470 4,422 1,048

2017 6,428 5,480 948 1,085 954 131 5,343 4,526 817

2016 7,038 5,953 1,085 1,166 1,042 124 5,872 4,911 961

2. 한국형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척도 개발

성폭력사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크게 두 가지로 검증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료 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실시 전의 개별 수형자의 상태를 실시 후와 비교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출소 후 재범률을 비참여자와 비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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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11개의 효과성 평가척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 

<표 5>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평가척도

척도명 원저자 비 고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해외 개발

강간통념 Burt(1980) 국내 타당화(1999)

상태특성 분노표현 Spielberger(1988) 국내 타당화(1997)

충동성 Barratt(1983) 국내 타당화(1992)

아동성추행법 공감 Frenandez et al. (1999) 해외 개발

UCLA 고독감 Russel et al.(1980) 해외 개발

성을 이용한 대응 Cortoni et al. (2001) 해외 개발

대인관계반응지수 Davis(1983) 해외 개발

여성에 대한 분노 Check(1984) 해외 개발

적절한 성적환상 Johnston&Ward(1996) 해외 개발

주관적 안녕 한덕웅&표승연(2002) 국내 개발(2002)

조두순의 출소에 즈음하여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이 효과

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론 및 국회에서의 질의가 많았으나 현재 활용 중인 척도는 프로그램

에 참여한 개별수형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변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일반인과 

비교한 개별수형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척도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서의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에 대

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우며 국내 교정현실과 성폭력사범의 범죄유발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성폭력사

범의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한국판 평가도구의 개발, 그동안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평가도구를 우리나라의 교정현실과 전반적인 사회･문화 상황

에 맞게 타당화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도구가 교정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안이 포함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기보고식 검사가 가진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료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타인보고식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성폭력사범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일반인과의 비교가 가능

한 규준 설정하는 방향을 추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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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기관 심리치료과 신설 확대 

2006년 성폭력사범 수형자 교화대책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교정시설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은 그동안 프로그램의 세분화, 심리치료센터의 점진적 확대, 법무부 

심리치료과 신설(2016년) 및 정규조직 승인(2018년), 교정기관 심리치료과 신설(2020년 5

개 기관)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정기관에는 심리치

료과가 미설치되어 있고 보안과 내 심리치료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치료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두순 등의 출소를 계기로 국회･언론 등에

서 심리치료 강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본부에서 교정기관까지 체계적인 심리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담조직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2016년부

터 2020년까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이

수명령을 병과 받은 수형자도 2016년 대비 2020년 7.5% 증가하였다. 작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히 어린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성폭력사범 및 이수명령 병과자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수용기간 중 효율적으로 실

시하고 신종 성범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과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심리치료센터는 전국에 

7개, 심리치료과가 설치된 교정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심리치료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5>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 대상자 증가 추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폭력사범(기결) 5,953 5,480 5,339 6,177 7,719

이수명령 병과자 5,035 4,980 5,211 5,324 5,417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최근 발생 동향 및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

리치료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통해 현재 교정시설에서 어떠한 시행 중인 성폭력사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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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 알아보았다. 성폭력범죄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증가추

세를 보이다가 그 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연간 약 32,000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개별 수형자에 대한 프로그램 구분이 이루어지는 

절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론적 모델 및 구성내용, 최근에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

위험군의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과정,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출소 후에도 유지함으로

써 재범감소 효과를 목표로 하는 유지과정을 살펴보았다. 

2006년에 교정시설에 도입된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 및 교화프로그램은 그동안 프로그램

의 다양화, 전문조직의 신설, 전문인력의 충원 등 많은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교정시설 성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의 성폭력사

범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개편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20년 교정시설에 수

용되어 있는 성폭력사범(기결 및 미결 포함)은 2016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기조 및 양형강화 여론, 성폭력사범에 대한 가석방 제

한 등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조직과 인력의 확충은 느리게 이

루어지는 반면 대상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 대상인원이 증

가하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까지 대기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프로

그램 참여까지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경우 부과된 이수명령을 마치지 못하고 출소하는 상황

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을 외부 전문가 및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했던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기준과 과정

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성폭력사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11개 척도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에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전후 비교만 가능하여 개별수형자의 일반인과의 

비교가 가능한 규준 설정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효과성

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프로그램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및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없이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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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1. 학회의 회장, 기타 임원 및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과 학회 활동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공익의 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표절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한국교정발전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회는 회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세부규정”을 제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에 있어 오로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연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 및 기타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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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임원,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정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행

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

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아래와 같다.

(1)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따온 글이나 단어, 아이디어 등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옮긴 경우

(2) 인용하고 출처를 밝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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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를 제시하였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4. “이중게재”라 함은 자신이 쓴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

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

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법학 및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학회의 연구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여,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이사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

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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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실무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회의 간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절차

제10조(심사 배제) 논문의 심사자가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할 경우 논문을 심

사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

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

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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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

국연구재단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4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

수하여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

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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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

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인사는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

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외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

어야 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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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후조치

제21조(한국연구재단 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한다.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

고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단순한 실수로 위의 표절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주의서한을 발송

하여 경고 조치한다.

2. 게재논문을 학회학술지 『교정연구』에서 삭제한다.

3. 논문투고자를 향후 3년 동안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

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

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

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

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표절 등의 예방을 조치) 표절이나 논문의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는 총회･이사회･학회 학술발표회 등의 기회에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회원

에게 주지하며, “학회소식지” 등에 연구윤리 구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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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용 및 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정

학회의 회칙 등 학회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하며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학회 

회장단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2월 14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2월 11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11월 9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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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